
■ ‘대입전형 단순화와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 구성의 대안’ 토론회 개최 안내

대입제도 개선의 최대 이슈인
‘대입전형 단순화’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 12/6(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입전형 단순화,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관리기구 
구성의 대안’ 토론회(주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강은희 새누
리당 국회의원 ‧ 박홍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개최

▲ 지나치게 복잡한 대입전형의 단순화와 대교협을 대신할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관리기구 구성의 
구체적 대안과 관련 법률 개정을 제안할 예정

▲ 교과부 관계자, 대학의 입학처장과 책임입학사정관, 교사, 교육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강은희(새누리당) 국회의원, 박홍근(민주
통합당) 국회의원과 함께 12월 6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입전형 단순화와 새
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의 구체적 대안을 제안한다’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들어,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된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대입전형의 단순화’입니다.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한 전형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면서, 그동안 대입제도 개선의 큰 
흐름이었던 대입전형 다양성 확대 경향과는 달리 대입전형을 획기적으로 단순화해야한다는 사
회적 요구가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요구를 반영하듯 대선에 출마한 각 후보들 역시 
앞 다투어 대입전형 단순화 관련 공약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대입전형 단순화가 대선 교육공약의 주요 이슈가 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복잡한 대
입전형을 단순화 시켜야한다는 방향성과 원칙에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
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선후보를 포함하여 아직까지 대입전형 단순화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대입전형 개선 관련 문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해
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강은희(새누리당)‧박홍근(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함께 대입전형 단순화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의 설치를 제안하는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은 물론이고 대안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
행령, 행정규칙 등)의 개정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입전형 단순화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하고, 
정치권과 대학, 고교, 시민사회 등이 함께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고 실행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
를 기대합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2. 12. 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제 :  “대입전형 단순화와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관리기구의 구체적 대안을 제안한다” 
■ 일시 : 12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관 및 주최
◦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최 : 강은희 국회의원(새누리당), 박홍근 국회의원(민주통합당)

■ 토론회 발제 및 토론자
◦ 발제 
 -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 김승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 토론
 - 강은희(새누리당 국회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송선진(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제도과장)
 - 박성열(건국대학교 입학처장)
 - 임진택(경희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
 - 이성권(서울진학지도협의회 회장, 대진고 교사)
 - 이범(서울교육청 전 정책보좌관, 교육평론가)

※ 문의
 -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010-3258-5707)




